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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어의 형성2.

단어 자립할 수 있는 말이나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1) : , .

그러므로 하늘과 같은 자립 형태소는 그대로 하나의 단어가 되고 의존 형태소인 맑‘ ’ , ‘ -’, ‘-

다는 맑다처럼 서로 어울려야 비로소 하나의 단어가 된다 음운은 최소의 의미 변별 단위’ ‘ ’ . ( ,

형태소는 최소의 의미 단위 단어는 최소 자립 단위, )

단어의 종류2)

자립할 수 있는 말①

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용언어간 선어말어미 어미 동사 형용사: , , , , , , ‘ + + ’( , )

자립형태소에 붙는 의존형태소이면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②

조사:

단어의 형성3)

단일어 하나의 어근으로 된 단어:①

복합어 둘 이상의 어근이나 합성어 어근과 파생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 파생어: ( ), ( )②

� 산 하늘 맑다 단일어, , →

� 어깨 동무 앞 뒤 작 은 아버지 뛰 어 나다 합성어+ , + , ( )+ , ( )+ →

� 풋 사랑 치 솟 다 잡 히 다 평 화 적 공 부 하 다 파생어+ , + ( ), + ( ), ( + )+- , ( + )+- -+- →

� 새큼 어근 달큼 어근 하 파생 접사 다 굴절 접사( )+ ( )+- ( )-+- ( )

새큼달큼하다는 어근 끼리 직접 결합한 합성어이다 이 합성어에 다시 파생 접사 하(‘ ’ . ‘- -’

선행하는 음운이 모음이냐 자음이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.→

으를 매개모음으로 보는 입장도 있음(‘ ’ )

형태론적 이형태 하나의 형태소가 다른 환경에서 다른 모습을 띠는 것이다 음운론: . (②

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들)

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였 었 었 이 기본 형태이지만 특별히 하 어간 뒤에서는 였‘ / ’ ‘- -’ , ‘ -’ ‘-→

으로 바뀌게 된다-’ .

명령형 어미 어라 너라 어라가 기본 형태이지만 특별히 오 에서만 너라로 바뀌‘ / ’ ‘- ’ , ‘ -’ ‘- ’→

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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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결합하여 파생어가 되었다. )

복합어 파생어 어근의 앞이나 뒤에 파생 접사 어근의 앞에 붙는 파생접사는 접두사4 ) - : ( ,

어근의 뒤에 붙는 파생 접사는 접미사 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)

접두사에 의해서 파생된 단어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하면서 즉 뜻을 한정하는 의: ,㈀

미적 기능 한정적 접사 을 하면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낸다 접두사는 접미사에 비해서 그( ) .

숫자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 분포에 있어서도 명사 동사 형용사에만 존재하고 있다. , , .

품사가 정해진 경우의 접두사 사용*

명사 군소리 날고기 맨손 돌배 한겨울: , , , ,

동사 짓누르다 엿보다 치솟다: , ,

형용사 새까맣다 얄밉다 드높다: , ,

참고 어근 접사 어간 어미: , , ,◇

의미의 중심여부*

어근 단어의 중심의미를 나타내는 부분 단어 분석 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- : ;

접사 단어의 부차의미를 나타내는 부분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거나 어근의- : ; ,

품사를 바꿔주는 형식형태소

위치에 따라㈀

접두사 어근의 앞에 붙는 것- . 맨손 덧버선,

접미사 어근의 뒤에 붙는 것- . 덮개 지붕 집 웅, ( + )

기능에 따라㈁

한정적 접사 품사는 그대로 두고 어근의 뜻만 제한하는 것 굴절 접사( ) - . ( )同種的
집 웅 덧 버선+ , +

지배적 접사 품사를 바꾸는 접사 파생 접사( ) - .(= )異種的
덮개 동 명 사람답다 명 형( ), ( )→ →

활용 시 변화여부*

어간 용언 활용 시 변하지 않는 부분 기본형에 붙는 모든 종류의 어미- : ;

어미 용언 활용 시 변하는 부분 어근에 붙어 어근의 뜻을 제한하는 부분- : ;



- 5 -

명사와 용언에 두루 쓰이는 접두사 헛수고 헛되다 애호박 앳되다 덧신 덧신다* - , / , / , .

접두사 중에는 품사를 바꾸는 통사적 접사 지배적 접사 도 존재한다( ) .

메마르다 강마르다 동사인 마르다를 형용사로 바꾸어 주고 있다, ‘ ’ .→

숫되다 엇되다 동사인 되다를 형용사로 바꾸어 주고 있다, ‘ ’ .→

접두사는 나름대로의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때로는 그 형태를 바꾸기도 한다* .

올 올벼 오조 애 앳되다 애호박 멥 멥쌀 메벼‘ -’ ‘ / ’ ‘ -’ ‘ / ’ ‘ -’ ‘ / ’→ → →

접미사에 의해서 파생된 말 뜻을 더하는 의미적 기능뿐만 아니라 어근의 품사를 바꾸:㈁

는 문법적 기능도 하면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낸다 접미사는 접두사에 비해 숫자에 있어서.

뿐만 아니라 그 분포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하다 접미사가 붙어서 파생어가 되는 품사 유형, .

은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조사 등 매우 다양하다, , , , , , .

어근에 어휘적 접사가 붙어 본래의 품사가 그대로 유지된 파생어*

파생체언 못쟁이 잎사귀 명사 너희 그들 대명사 열이 셋째 수사: , ( ) ; , ( ) ; , ( )

파생용언 밀치다 깨뜨리다 동사 거멓다 높다랗다 형용사: , ( ) ; , ( )

관형사와 관형사성 접두사 부사와 부사성 접두사 구분 중간에 다른 말을 넣을 수 있, :•

으면 각각 관형사와 체언 부사와 용언인 두 개의 품사이고 넣을 수 없으면 체언 및 용, ,

언에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이다.

맨 쓰레기밖에 없다 모두 온통의 뜻 맨 더러운 쓰레기밖에 없다. ‘ , ’ ( )→

맨손 체조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의 뜻 맨 깨끗한 손 체조‘ ’ ( )→

접두사의 의미•

돌 품질이 나쁜 것이나 또는 산과 들에서 저절로 생겨서 사람이 가꾼 것보다 못하게- : ‘ ’ ‘

된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말’

홀 짝이 없고 하나뿐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- : ‘ ’

시 시집의 뜻을 나타내는 말- : ‘ ’

양 서양 및 동양 특히 서양을 줄여서 이르는 말- : , ‘ ’

올 열매가 보통 것보다 일찍 익은의 뜻을 나타내는 말- : ‘ ’

풋 처음 나온 또는 덜 익은의 뜻을 나타내는 말 풋고추 풋나물- : ‘ ’ ‘ ’ ( , )

미숙한 깊지 않은의 뜻을 나타내는 말 풋사랑 풋잠‘ ’, ‘ ’ ( ,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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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생 부사 더욱이 다시금 부사: , ( )

본래의 품사를 바꾸는 통사적 접사가 붙은 파생어*

파생체언 물음 넓이 개구리 명사 그대 대명사 첫째 두어째 수사: , , ( ) ; ( ); , ( )

파생용언 공부하다 좁히다 철렁거리다 동사 가난하다 미덥다 반듯하다 형용사: , , ( ) ; , , ( )

파생 부사 진실로 마주 멀리 없이 있이 부사: , , , , ( )

복합어 합성어 파생 접사 없이 어근과 어근이 직접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5) :–

통사적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는 통사론적인 시각에서 볼 때 두 어근 또는 단어가 연결:㈀

된 방식이 문장에서의 구나 어절의 구성 방식과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.

비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는 일반적인 우리말의 통사적 구성 방법과 어긋나는:㈁

방법으로 형성된 것을 말한다.

용언과 체언이 연결될 때 소위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생략되는 현상 :①

늦잠 늦더위 꺾쇠 감발 덮밥 접칼 작은집 큰집 쥘손, , , , , ( , , )

용언과 용언이 연결되는 데 있어서 연결 어미 아 어 게 지 고 가 생략되는 현상(- / , , , ) :②

여닫다 우짖다 검푸르다 뛰놀다 잡쥐다 들고나다 돌아가다, , ; , ( , )

국어의 부사는 용언이나 관형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것인 원칙인데 부사가 체언 앞③

에 오는 현상 :

부슬비 헐떡고개 촐랑새, ,

한자어에서 많이 나타나는 구성으로 우리말 어순과 다른 방식을 보이는 것이다 목적어. (④

와 부사어가 서술어 앞에 오는 것이 일반적)

독서 급수 등산 일몰 필승 고서, ; ( , , )

합성어와 구의 변별 기준 합성어와 구를 나누는 기준은 분리성 띄어쓰기 쉼 의미: , , ,•

변화 등이 있다.

분리성 합성어와 구의 가장 중요한 변별 기준 합성되는 두 어근 사이에 다른 성분( ) :㈀

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합성어는 들어갈 수 없고 구는 들어갈 수 있. ,

다.


